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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국내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18.6% 증가

   - 전년동월 부진(26.8%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민간 건축의  

      호조에 기인

   - 7월까지 누계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10.7% 견조한 증가세 지속

◦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에서 조사·발표한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에

따르면, 2012년 7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7조 5,358억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동월대비 1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7월 국내수주실적 >

◦ 공공부문수주는 수서∼평택 고속철도, 당진화력 9,10호기 기전공사, 평택복

합화력 2단계, 시흥 군자지구 토지조성공사 발주 등 발전시설 공사발주

호조에 힘입어 토목이 전년동월대비 22.1% 증가하였고,

건축은 은평뉴타운, 울산우정혁신도시 공사 발주와 전년동월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주거용이 전년동월대비 30.6% 증가한데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등 비주거용 건축도 호조를

보인데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39.8% 증가하였다.

◦ 민간부문수주는 토목이 비봉∼매송간 민자도로, 광양항 7선석 신설공사

발주에도 불구하고 플렌트·기계설치공사가 전년동월 호조에 따른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51.2% 급감한데 기인하여 전년동월대비 33.1% 감소하

였고,

건축은 익산, 대구, 창원, 울산, 경기 지역에서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며

주거용이 호조를 보인데다, 비주거용도 상업용, 학교·병원시설 발주

부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화성반도체 공장, SK에너지의 V-Project 등

대규모 공장시설 발주로 동반호조를 보임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39.8%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 월별 국내수주실적 현황 >

◦ 이에 따라 2012년 7월까지 국내건설수주액 누계는 62조 3,512억원

으로 전년동기대비 10.7% 증가하였다. 발주부문별로는 공공부문이

8.2%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은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같은 결과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2012년 7월까지 국내건설수주

액이 상반기의 재정조기집행 기조와 민간 플랜트 호조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왔으나, 최근 전반적인 거시경기 둔화로 설비투자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거래량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주변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단기간내 건설경기의 본격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 국내건설수주 동향은

- 매월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국내건설공사수주 조사를 실시, 월별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을 집계·분석하여, 건설업체의 경영계획 수립 및 건설정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국내건설공사수주는 통계청의 건설경기동향 조사와 협회

자체조사결과를 종합(합산)하여 분석한 자료임

붙 임 : 1. 2012년 7월 국내건설수주 동향 보고서 1부.

2. 2012년 7월 건설수주액 분석 1부. 끝.


